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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서울시민 7,844명, 박성중 의원 등과 감사원에 TBS 국민감사청구 제출 

일시 : 2021. 8. 2(월). 10:00

장소 : 감사원

한변은 서울시민 7,844명과 박성중 의원 (서울 서초을)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8월 2일 감사원에 TBS 
교통방송을 예산낭비, 위법 편파방송, 과다출연료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
한다.

TBS는 2020년의 경우 전체 예산 505억원 중 388억원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매년 전체 
예산의 74%-77%에 해당하는 거액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쓰고 있다. 또한 TBS는 교통과 기상에 관한 
전문 방송사업자로서 교통, 기상, 교양, 오락프로그램만을 진행하고 보도방송은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교통방송의 진행자도 
아닌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원, 5년간 23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 더욱이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가짜뉴스 유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숱하게 제재를 받아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최다 경고를 받고 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왜곡 선동의 극치’, ‘편향 방송의 끝판왕’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마치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자처했다. 감사원도 지난 4월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노동자 
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단체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혹 등도 제기
되고 있다.
   
이미 한변은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그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
므로 이번에 다시 한변은 7,844명의 서울시민, 박성중의원,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의
정감시단, 자유연대, 미라클웨이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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